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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증권선물위원회는 피조치자 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액 : 6,3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조치자의 지위

甲은 일반 투자자로서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자(現 A사 사내이사)

나. 행위사실

甲은 2018. 8말∼ 9초경 동생의 배우자인 乙으로부터 乙의 지인이 

A사를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전득하여 

2018. 9. 20.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 9. 19. A사 주식 7,192주를 

매수하여 50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174조 각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자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29조의2는 동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거 조항>

나. 피조치자 행위의 위법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은 제174조 각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자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甲은 동생의 배우자인 乙로부터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도 정보를 

전달 받고,

◆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
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생략)
다. (생략)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
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 9. 19. A사 주식 7,192주를

매수하고 2018. 9. 19.∼ 11. 26. 기간 중 동 주식을 매도하여 506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3. 처 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동 시행령 제379조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함

가. 과징금 산정기준

甲의 과징금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3.바.(1)에 따라 법 

제178조의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으로 산정하여, 기준

금액을 5,065,636원으로 함

나. 부과 비율의 산정

(i) 甲은 법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해당되고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수령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나.(3)에 근거하여 위반행위 중요도 ‘상’에 해당함

(ii) 甲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다.의

상향조정사유 또는 하향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별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음



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상’이고, 상향조정사유 또는 하향조정사유에 해당

하는 사항이 없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가.(4)에 따라 기준금액

5,065,636원에 부과비율 100분의 125을 곱하고, 10만원 단위미만을 절사하여

피조치자에게 6,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4. 결론

피조치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29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0년 7월 15일


